
중소 화학기업 생산 호조국면
기업은행 , 9월 9.7% 증가 … 제조업 생산 9월 0.8% 감소

2002년 9월 중소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0.8%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기업은행(행장 김종창)이 1606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중소 제조업 생산지수는

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96.2를 기록해 8월의 상승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.

화합물·화학제품이 9.7% 늘었고, △의료·정밀·광학·시계 7.4% △사무용·회계 기계가 7.0% 증가했다.

반면, 섬유는 15.2% 줄었고 의복·모피제품(-7.9%), 기타 운송장비(-7.7%) 등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수주는 8월에 비해 증가한 비율이 27.2%로 8월(23.3%)에 비해 늘어났으나, 감소비율은 8월(28.5%)에 비해

줄어든 23.4%로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.

고용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월(22.5%)에 비해 증가한 24.4%를 기록했는데, 6개월 연속 20%

를 상회하고 있어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.

설비투자는 9월 설비투자를 실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월에 비해 소폭 감소한 18.3%로 2001년 설비투자비

율 평균 16.5%를 7개월 연속 상회하고 있어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

으로 조사됐다.

중소 제조기업의 자금사정은 2002년 6월 이후 어려운 기업의 비율이 원활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자

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으며, 중기업에 비해 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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